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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on work valu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parental effect to enhance thei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a questionnaire, and the collected 400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had more leisure-oriented 

and extrinsic work values than labor-oriented and intrinsic work values. The labor-oriented and 

intrinsic work values appeared to be high in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part time jobs,  

with high educated father or with middle household incom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students’ work values were parental work values, gender consciousness, self-efficacy and major.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s of colleg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change 

their work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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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8년 현재 경제활동 안하는 4명 중 1명은 대졸

자이고 이중 20∼29세의 비중은 14.1%로 2년 전보

다 3.0% 증가하였다(한국경제, 2018). 대졸자의 취

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여대생의 취업

난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여성의 취업율은 75.4%로 남성의 82.2%에 

비해 6.8%나 낮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 2030년부터 본격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현

재의 87%로 감소한다고 한다(이철희·이지은, 2017).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 노동력으로서 여대생의 경제활동은 그 중요

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경제포

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로봇 등의 신기술로 

여성 직업군인 사무직을 포함하여 일자리의 48% 정

도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사이언스타임즈, 2016). 과

학기술 영역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이 적어 디지털 성

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현지 외, 

2017).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보통신기

술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변화는 여성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실업은 사회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

라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맞벌이 부부가 44%

인 상황에서(중앙일보, 2018) 가계소득도 감소시키

게 된다. 여성이 취업난을 극복하고 가계와 사회에 

기여하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업, 벤처

사업,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일자리에 적극 도전하는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성취지향적이고 자아실현적이

며 지속적으로 일하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미래 

경제인구로서 여성에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자격증과 어학능력 등의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젊은 세대에 대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유리된 특성을 보인

다는 견해도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희망 직종에 ʻ공
무원·교사ʼ가 가장 많은 것은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장현진, 2017; 한겨레, 

2017). ʻ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일이 없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엇이든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

면 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어 돈을 벌 수 있을까만 궁리한다(김형태, 2011)ʼ고 

성취욕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목표도 없고 

학생도 직장인도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니트족 또는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캥거루족이라 불리며 

사회생활도 힘들게 하려 하지 않으므로 결혼으로 경

제력을 해결하려 한다고 근로의지가 부족한 세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주간조선, 2009).

여성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진로교육과 취업지도, 창업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개인이 안정지향적이고 

보상지향적이며 근로의지가 낮고 자기효능감도 부족

하고 젠더의식도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효과성

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대생에게서 이러한 

특성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업의식과 관련해

서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직업의식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태도나 가치관으로 형성된다. 부모가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자녀를 교육하는지에 따라 노

동력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를 위한 진로 및 직업 교육이 필요하나 대학생 

시기는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

는 시기로 간주되므로 직업의식 교육이나 이 시기의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현재의 부모들이 자녀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생

각을 보면 자신들은 성공하기 위해 고생을 마다않고 

일을 해 왔지만 자녀는 편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한

다(박희연, 2012). 자녀들이 꿈을 실현하기보다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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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직장에서 돈을 벌며 안정적이길 바라기도 한다

(한겨레, 2012). 딸에 대해 부모는 여전히 능력이 아

닌 외모를 1순위로 꼽고 있다(중앙일보, 2016). 이러

한 부모의 의식은 자녀 세대의 안정지향적이고 보상

지향적이며 근로의지가 낮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측면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직업은 개인의 경제력이나 가계소득과 관련된 중

요한 자원이다. 가족자원경영학에서는 개인 및 가족

의 자원을 연구하지만 부모나 자녀의 직업의식에 대

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임중경·고선강, 2010; 고

은주·김혜연, 2010; 박미석·김경아·김지은, 2007 

등). 다른 연구 영역에서는 직업의식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은데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부모의 영향은 조사하고 있으나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은 간과하고 있다. 연구 대상도 주로 중등

학생이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선미 외

(2007)와 장하진 외(2000)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여대생은 미래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

제를 해결할 사회적 자원이면서 가계소득에 기여할 

인적 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식에 따라 개인의 경제력, 가계 및 사회

의 경제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해보고

자 한다. 1)여대생의 직업의식과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 실태는 어떠한가? 2)여대생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3)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부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제활

동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개인

의 직업역량을 높이며 부모와 학교, 사회가 인적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의식의 개념과 관련 연구

직업의식은 일의 가치, 직업윤리, 직업소명의식, 

직업의 가치, 근로의식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Wrze- 

sniewski et al. (1997)은 직업의식을 수행 목적에 따

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여

유가 생기면 퇴직을 고려하는 생업형,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보상과 승진을 중시하는 경

력형, 보람과 만족을 주는 자아실현의 의미로 직업을 

보는 소명형으로 나누었다.

장하진 외(2000)는 직업의식을 취업에 대한 태도

와 행동으로 분류하고 태도에 대해서는 직무헌신성

으로 구성되는 직업인식, 진로에 대한 지식과 확정성 

등으로 구성되는 진로의식 성숙도를 조사하고 행동

에 대해서는 직업준비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여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을 갖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직업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평생직장을 가지

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71.4%). 직무헌

신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적인 성별 

업무구분의 타당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등 비교적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업준비도는 인문사회계 여학생들이 자연계나 사범계 

여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방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을 조사한 박

동열과 김대영(2006)은 직업의식을 직업에 대한 지

각, 느낌, 사고로 가치, 태도, 의견,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신념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학

생은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혼과 함

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미 외(2007)는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연구에서 희망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기대 노동시장 일반에 대한 인식, 취업활동을 조

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여대생은 희망직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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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성 지배적인 직업을 선택하였지만 여성 대졸 

취업자 중 남성지배적 직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여대생들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공공부문에 

취업을 희망한 반면 일자리가 많은 민간기업체는 희

망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일의 가치를 연구한 이지연(2006)은 일

의 가치에는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외재적 가치로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

성, 좋은 직장동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함, 승진기회

를 조사하였고, 내재적 가치로 일의 흥미, 사회적 기

여, 자아실현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은 외재적 가치를 

내재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성별, 계층, 

신뢰하는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숙, 최병훈과 김소영(2007)은 직업윤리의 요

인에는 성실성, 책임성, 근면성, 전문성, 진취성 등이 

있다고 보고 재직자의 일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재직근로자는 직업윤리로서 성실

성과 전문성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자녀에게 교육

하여야 할 직업윤리로서 성실성과 전문성을 제시하

였다.

직업소명의식을 연구한 Bunderson & Thompson 

(2009)은 직업소명의식은 개인적인 열정과 재능을 

인식하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형룡과 황서현

(2015)은 직업소명의식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열정

을 해소하고 재능을 발휘하며 일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잠재성 실현, 일에 

대한 의미부여, 일에 대한 열정, 일의 지속의지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 이만우, 김시광과 김란영(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의지를 

확립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를 연구한 강수진(2016)은 직업활동이나 

직업 선택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는가가 직업

가치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직업가치를 내재적 가치

관(intrinsic work values)과 외재적 가치관(extrinsic 

work values)으로 분류하여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임

금, 지위, 안정과 같이 일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에 

관한 것이고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만족, 흥미, 성취, 

사회헌신, 자기 능력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연

구결과 청소년은 외재적 직업가치관보다 내재적 점

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고 직업가치관은 남자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장선철과 정진택(2004)은 직

업가치를 외적가치와 내적가치로 구분하였다. 내적 

가치는 성취동기, 소속 및 안정감, 동료 및 타인과의 

친애 동기, 타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말하며, 외

적 가치는 경제적 요인, 작업환경, 승진과 같은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

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한 소명적 근로의지와 

직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는가의 직업가치에 

대한 사고, 지각, 느낌,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리고 직업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전공, 사회적 계층, 아르바이트 경험을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 외

에 서론에서 언급한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 

젠더의식, 자기효능감,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도 직업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영향요인으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의 관련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2. 영향 요인에 관한 고찰

1)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연구

부모와 중고생 대상의 자녀 직업 가치관을 연구한 

강수진(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외재적 직업

가치관보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는 어머니가 

더 직업가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는 아버지

에 비해 안정추구의 외재적 가치관을 더 중시하였으

며 자기능력과 사회헌신의 내재적 가치도 더 중요하

게 생각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 진로결정 관계를 연구한 김영혜와 안현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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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유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이들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와 직업가치를 연구한 김현미와 임

은미(2012)는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원만해지고 직업가치도 업무자율성 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유와 안정 추구는 낮아

지는 경향 즉 외적 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자녀관계는 직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 교류가 많을수록 직업

가치가 높아졌고 원만한 관계일수록 청소년이 여유

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도 높아졌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직업가치관 연구(임상옥, 2013)에서 직업가치관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부모

의 양육태도가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호직장의 취업

을 연구한 이영민, 이수영과 임정연(2014)의 연구에

서는 선호직장 유형과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젠더의식에 관한 연구

마경희와 김혜경(2005) 연구에서 대학생의 젠더의

식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 직업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직

업의식은 남성과 달리 가족관계나 가족돌봄과 명확

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의미화되는 것이 아닌 관계와 

갈등 속에서 협상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젠더의식은 가사 분담, 여성의 경제활동의 필요성

과 정당성, 일터에서 남녀의 권리와 의무의 공정성, 

공사영역에 대한 성별구분 등과 관련된 태도를 말한

다(이수연·백영주·박군석, 2009).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을 연구한 이수연 외

(2009)는 젠더의식을 양성평등의식, 외부 압력, 그리

고 젠더역할갈등의 세 척도로 조사하였다.

민가영(2016)의 연구에서 20대 남자 대학생은 더 

이상 성별분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계층

적 삶의 가능성 여부로 성별분업을 평가하였다. 남

성들은 불안정해져가는 노동자의 조건을 여성의 경

제활동이라는 성별분업 해체를 통해 해소하려는 반

면 여성들은 고용시장의 열악한 현실과 이중부담이

라는 젠더 권력관계를 특정계층에 국한된 남성 생계

부양자라는 계층적 가능성을 통해 해소하고 싶어 한

다고 보았다.

3)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장선철과 정진택(2004)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가 높은 학

생은 내적 가치가 향상되었고 과제난이도가 높은 학

생은 외적 가치가 향상되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개인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자기개념, 자기 수용, 자기 

확신, 자기강화, 자아상, 자기지각 등으로 정의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정의된다

(김보경·주은정·김재철, 2016).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의 수준이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자연과

학 계열 학생이 다른 계열학생보다 높았다. 자기효

능감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었다(탁승현·김성희 

·구혜령, 2012). 청년층이 이전 세대에 비해 스펙

(자격, 어학 등)은 뛰어나지만 업무 능력은 떨어진다

는 주장에 약한 동의를 보였던 연구결과(정윤경·박

천수·윤수린, 2014)로 볼 때 자기효능감은 낮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직업의식을 낮추는 요

인이 될 수 있지만 이재은과 이희찬(2018)의 연구에

서 낮은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직업몰입을 높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직원은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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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불만이 생길 경우 새로운 조직으로 이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인 몰입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4) 근로환경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OECD 1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는 20.5%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제일 높았다(최성은, 2016; 한겨

레, 2018).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기

업에 의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친화정책이란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상충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여성근

로자가 두 영역의 역할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Saltzstein, Ting & Saltzstein, 2001).

근로환경에서 여성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

아와 가사 부담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15년 기준으로 10∼

9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9%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이어야 복귀율이 80%를 넘는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ʻ육아휴직ʼ은 ʻ퇴사ʼ에 가깝

다(국민일보, 2018).

출산 육아 문제로 기업에서는 학력이나 전공분야 

등 일반적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을 고용하기보다는 

남성을 우선시하며 승진이나 부서배치, 복지에 있어

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다(김미정, 2011). 장하진 

외(2000)의 연구에서 노동조건의 불리함, 채용상의 

차별, 임금차별, 승진차별, 정년퇴직 차별에 관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여대생은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

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학생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은 외국계나 공

기업 및 공공기관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

학생이 외국계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성 평등

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갖췄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이영민 외, 2014).

이상의 선행연구로부터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족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해보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젠더의식과 자기효능감, 전공, 학년, 아

르바이트 근로경험을,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 부모의 근로 상태를 보여주는 맞

벌이 여부, 가계소득, 부모의 학력을, 사회적 요인으

로는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대상자는 임의표집하였고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450부를 배포

하여 수집된 400부를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ANOVA, t-검증,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 등

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학년이 132명(33.0%)으로 가장 많

았고, 전공은 인문예술·사회·교육 계열과 자연·

의학·공학 계열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아르바이

트의 근로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64.8%를 차지하였

고, 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 교육수준도 고졸이 56.0%로 가장 많았다. 부모

의 맞벌이는 62.5%였으며 가계소득은 200만-400만

원이 41.0%로 가장 많았다.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121－

<표 1> 조사대상자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400명)

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

학년

1학년 110 27.5

2학년 132 33.0

3학년 113 28.2

4학년 45 11.3

전공
인문예술・사회・교육계열 215 53.7

자연・의학・공학계열 185 46.3

아르바이트 

근로경험

없음 141 35.3

있음 259 64.7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6 14.0

고졸 180 45.0

대졸이상 164 41.0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3 13.3

고졸 224 56.0

대졸이상 123 30.7

부모의 

맞벌이 

혼자벌이 150 37.5

맞벌이 250 62.5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24 6.0

200만원~400만원 미만 164 41.0

400만원~600만원 미만 159 39.7

600만원 이상 53 13.3

2. 조사도구

1) 직업의식 척도

여대생의 직업의식은 장하진 외(2000) 연구와 신

선미 외(2007), 강수진(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

성하였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업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책임감에 관해 4문항, 업무수행

의 완수와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성실

성에 관해 6문항, 보람과 가치실현, 대가의 성취감

에 관해 4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을 지속적

으로 반드시 가지려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일을 

수행하며 보람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의식의 신뢰도 Cronbachʼs α값

은 0.717였다.

2)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 척도

강수진(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는 자녀 직업

에 대해 열심히 일하기보다 적당히 일하길 바라는지, 

헌신적으로 일하기보다 대충 일하길 바라는지, 경제

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생활보다 여가생활을 하길 원

하는지 등의 근로의지에 관한 4문항과 보람을 느껴도 

대가가 적으면 하지 않길 바라는지, 일을 즐기는 것보

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등의 직업가

치에 관한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평소 부모는 자녀에게 근면지향적이고 

자아실현의 내재적 가치를 지향하길 원하는 것을 의

미한다. 신뢰도 Cronbachʼs α값은 0.796였다.

3) 젠더의식 척도

젠더의식 척도는 이수연 외(2009)의 연구를 바탕

으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해 4문항, 가정에

서의 역할에 관해 2문항, 결혼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적

인 것을 의미하였다. 젠더의식의 신뢰도 Cronbachʼs 
α값은 0.901였다.

4)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탁승현 외(2012) 설문지를 바

탕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하는

가, 잘 포기하는가, 시도하지 않는가, 목표를 이루는

가에 관한 4문항을 5점 likert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직업의식의 신뢰도 Cronbachʼs α값

은 0.814였다.

5) 근로환경 인식 척도

근로환경 인식 척도는 근로환경이 어느 정도 여성

친화적이라 생각하는지를 김미정(2011)의 연구와 장

하진 외(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일 가

정 양립과 양육의 어려움, 승진, 업무, 기회와 임금에

서의 차별성, 폭력에 관해 8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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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환경이 여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

였다. 신뢰도 Cronbachʼs α값은 0.862였다.

Ⅳ. 연구결과

1. 직업의식 및 주요 영향 요인의 실태

1) 여대생과 부모의 직업의식 실태

여대생의 직업의식은 ʻ보통ʼ 수준 (M=19.47±3.14, 

문항당 평균 3.22)로 나타났다<표 2>. 하위영역 순

위에 차이가 있는지 Friedman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59.999, p=0.000). 

성실성 영역의 순위가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M=19.47 

±3.14), 그 다음은 성취감(M=12.84±2.54)이었으며 

일에 대한 책임성(M=12.76±2.78)이 가장 낮았다.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도 ʻ보통ʼ 수준(M=27.84 

±5.99, 문항당 평균 3.09)이었다<표 2>. 하위 영역

인 근로의지에 대한 의식은 보통보다 낮았다(M=11.87 

±2.77). 자녀가 힘들게 근로하기보다 여가를 누리며 

살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에 대해서는 

평균 16.06±4.22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중간 점수를 보였다. 자아실현적 내재적 가치를 금

전 등에서 얻는 외재적 가치보다 크게 선호하지 않

았다. 하위영역인 근로의지와 직업가치에 대한 의식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는 자녀의 근로의지보다 직업가치

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t=-23.683, 

p=0.000).

2) 여대생의 젠더의식, 자기효능감,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여대생의 젠더의식은 ʻ보통ʼ 보다 높았다(M=30.83 

±3.85, 문항당 평균 3.85)<표 3>. 자기효능감은 ʻ보
통ʼ 수준이었고(M=12.94±2.91, 문항당 평균 3.24), 

근로환경에 대한 여성친화적 인식은 ʻ보통ʼ 보다 낮

았다(M=21.12±5.74, 문항당 평균 2.64).

 

<표 2> 여대생과 부모의 직업의식 실태

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M (문항당 평균) S.D Friedman 평균순위  / t(p)

여대생의 직업의식

책임성 4 12.76(3.19) 2.78 1.54
559.999

(0.000)
성실성 6 19.47(3.25) 3.14 2.95

성취감 4 12.84(3.21) 2.54 1.51

총점 14 45.06(3.22) 6.13 -

부모의 직업의식

근로의지 4 11.87(2.97) 2.77
-23.683

(0.000)
직업가치 5 16.06(3.21) 4.22

총점 9 27.84(3.09) 5.99

<표 3> 젠더의식, 자기효능감,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변수 하위영역 문항수 M(문항당 평균) S.D

젠더의식 - 8 30.83(3.85) 6.47

자기효능감 - 4 12.94(3.24) 2.91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일・가정 양립 2 4.93(2.47) 1.67

성차별 6 16.19(2.70) 4.76

총점 8 21.12(2.64)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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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대생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대생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

성은 <표 4>와 같다. 아르바이트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직업의식이 높았다

(t=-2.358, p=0.019).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집단

이 중졸이하인 집단보다 직업의식이 높았고(F=8.929, 

p=0.001), 가계소득이 중간집단인 200∼600만원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계나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에서보다 직업의식이 더 높았다(F=3.731, 

p=0.011).

3.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서 고찰한 변인을 대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

하기 위해 부교육 수준과 모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0.5를 넘어 모의 교육 수준을 제외하였다<표 5>. Durbin- 

Watson계수는 2 이하였고, 공차한계는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중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여대생의 직업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요인인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β=0.233, p=0.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

은 개인적 요인인 젠더의식(β=0.206, p=0.000), 자

기효능감(β=0.180, p=0.000), 전공(β=-0.101, p=0.027)

이었다. 사회적 요인인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수에 의한 설명력은 23.7%였다.

<표 4> 여대생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련변인 범주 N M S.D F/t p Duncan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215 45.49 6.88

1.541 0.124 -
자연・의학・공학계열 185 44.56 5.10

아르바이트

근로경험

없음 141 44.09 5.58
-2.358 0.019* -

있음 259 45.59 6.36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6 41.91 3.68

8.929 0.001*

a

b

b

고졸 180 45.61 5.80

대졸이상 164 45.53 6.13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3 44.32 7.13

0.973 0.379 -고졸 224 45.42 5.70

대졸이상 123 44.71 6.43

맞벌이

여부

홑벌이 150 44.81 5.09
-0.665 0.506 -

맞벌이 250 45.21 6.69

월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4 43.96 5.50

3.731 0.011*

a

200만원~400만원 미만 164 45.30 6.05 b

400만원~600만원 미만 159 45.76 5.83 b

600만원 이상 53 42.70 7.03 a

학년

1학년 110 44.59 5.56

0.935 0.424 -
2학년 132 45.12 5.49

3학년 113 45.75 6.56

4학년 45 44.29 7.93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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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실업 증가가 예

상되는 여성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기여할 인적 자원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고자 여대생의 직업의식 실태와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영향에 촛점을 두어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직업의식 실태를 보면 하위요인 

중에서는 성실성 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책

임성 영역이었으며 성취성이 가장 낮았다. 김병숙 

외(2007)의 연구에서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여대생은 항상 성실하게 업

무를 수행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진취성이 높게 나타났던 장하진 외(2000) 연구

와 달리 본 조사에서 성취성은 낮게 나타났다. 조사

지역이 지방이어서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으나, 현재

의 20대는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는 

<표 5> 여대생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직업

의식

부모

의식

젠더

의식

자기

효능감

근로

환경
전공 학년

근로

경험

부

교육

모

교육
맞벌이 가계소득

직업의식 1

부모의식 0.360** 1

젠더의식 0.337** 0.324** 1

자기효능감 0.294** 0.273** 0.262** 1

근로환경 -0.022 0.016 -0.006 0.138** 1

전공 -0.075 -0.017 0.030 0.112* 0.168** 1

학년 0.025 0.011 -0.004 -0.001 -0.018 0.036 1

근로경험 0.117* 0.055 0.214** 0.170** 0.011 0.086* 0.122* 1

부교육 0.150** .136** 0.096 0.273** 0.021 0.095* -0.04 0.046 1

모교육 -0.002 0.111* -0.021 0.141** -0.048 0.075 -0.093 -0.019 0.595** 1

맞벌이 0.031 0.123* 0.168** 0.144** -0.030 0.004 0.036 0.153** 0.161** 0.099** 1

가계소득 -0.058 -0.070 -0.041 0.138** -0.011 0.048 0.081 -0.007 0.316** 0.316** 0.323** 1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p 공차한계

개인적 요인

학년 0.217 0.035 0.771 0.441 0.970

전공 -1.240 -0.101* -2.221 0.027 0.949

근로경험 0.482 0.038 0.806 0.421 0.904

 자기효능감 0.380  0.180*** 3.637 0.000 0.799

젠더의식 0.195  0.206*** 4.195 0.000 0.815

가족 요인

부교육 0.832 0.094 1.932 0.054 0.831

맞벌이 -0.685 -0.054 -1.120 0.263 0.841

가계소득 -0.643 -0.083 -1.670 0.096 0.794

부모의식 0.239  0.233*** 4.842 0.000 0.843

사회적 요인 근로환경인식 -0.039 -0.036 -.794 0.428 0.952

  0.237

F값(p) 12.101(0.000)

전공:인문예술 사회교육계열0, 자연의학공학계열1, 맞벌이여부: 홑벌이0, 맞벌이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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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김형태, 2011; 주간조선, 2009)과 유사한 결과

였다. 취업난 속에서 진취적인 도전의욕과 성취감도 

감소하고 있어 이를 향상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은 근로의지 

면에서 근로지향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 자신은 고생을 마다않고 일을 해 왔지만 자

녀에 대해서는 편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주장(박희

연, 2012)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근로가치에 대해서

도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아실현의 내재적 가치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강수진(2016)연구에서 부모는 내재적 

가치를 외재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 결과와 달랐으

나, 정윤경 외(2014)의 연구에서 경제적 보상 등의 

외재적 가치를 중시한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부모들

은 자녀가 꿈을 실현하기보다는 번듯한 직장에서 돈

을 벌며 안정적이길 바란다는 주장(한겨레, 2012)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현재 여대생 자녀를 둔 부모들

은 자녀들에 대해 근로의지나 자아실현적 가치를 강

조하고 않고 있어 이를 변화시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대생의 직업의식은 아르바이트 근로경험

이 있는 집단에서 높았다. 이만우 외(2012) 연구에서 

아르바이트가 근로의지 확립에 영향을 미친 것과 유

사한 결과였다. 그리고 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가계소득이 중간집단에서 직업의식 높게 나타나는데 

일의 가치가 계층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던 이지

연(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에서 직업의식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소득 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

이 높고 저소득 집단에서는 정부부조에 대한 의존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의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의식으로 나타났

다. 대학생은 발달 시기로 볼 때 부모로부터 정서

적·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 간주된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김형태(2011)나 주간조선

(2009)의 주장처럼 젊은 세대가 도전보다 안정을 지

향하고 근로의지가 약한 것은 부모의 자녀 근로에 

대한 과보호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여대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젠더의식이었다. 

성평등 의식이 낮을수록 직업의식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젠더의 권력관계는 부정하지만 고용

시장의 부담을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로 해소시키

고 싶어 한다는 민가영(201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이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제활동을 당연히 해

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가족관계와 갈등 속

에서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마경희·김혜경, 2005), 젊은 세대가 어려운 취업현

실과 힘든 직업생활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으로 경제력

을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인다는 주장(주간조선, 2009)

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여대생의 젠더 의식은 비교

적 높게 나타나지만,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직업생

활에서는 낮은 젠더의식으로 직업의 부담을 해소하

려 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여섯째, 젠더의식 다음으로 자녀의 직업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 개인적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장선

철과 정진택(2004)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가치관이 향상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낮

은 자기효능감이 직업몰입을 높일 수도 있지만(이재

은·이희찬, 2018), 여대생의 경우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직업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직업상담을 할 경우에는 강점을 발견하여 역량을 강

화시키는 것이 직업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일곱째, 전공도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의학·공학 계열의 학생이 인문예

술·사회·교육 계열 학생보다 직업의식이 상대적으

로 낮았다. 신선미 외(2007)연구에서 공학계 여대생

은 사회계 여대생보다 취업기회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자연·의학·공학 계열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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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업 장벽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업현장에서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의학·공학 계열의 직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

편 이 분야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개선 교육이 요구

된다.

여덟째, 사회적 요인으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에 

대한 의식은 보통보다 낮았으나 직업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근로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하진 외(2000)의 연구에

서 여대생은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에 대한 인식은 

높았지만 지위향상을 위한 승진할당제 필요성에 대

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또

한 일 지향성보다 가족 지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자녀성장이나 가족관계에 해가 될 때는 그만두겠다

는 비율이 40-50%에 달했던 것과도 유사하다. 여대

생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려면 근로환경 

개선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삶과 

가족 등에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다가 오는 경제인구 감

소와 기술변화에 따른 취업난에 대비하는 여성 개인

과 부모의 직업적응력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성

이 계속해서 경제인구로서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려

면 직업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정윤경 외(2014) 연

구에서 직업윤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므로 강화된 직업의식 교육이 요구된다.

직업의식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길러주며 경제적 

보상보다 자아실현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창업과 

벤처사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요

구된다.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는 직업의식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경력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젠더 교육에서는 여대생들이 부양

책임과 근로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직업영역에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해야한

다. 상담 시에는 장점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자기효

능감을 높이는 역량강화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

육과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계층과 

전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대생의 직업의식을 개선하는 한편 부모

의 자녀에 대한 직업의식도 바꾸어야 한다. 정윤경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윤리는 부모세대인 

40대나 60대가 자녀세대인 10대보다 낮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독립 변인 중 가장 컸던 것으

로 볼 때 부모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안전한 직업만을 주

장하고 보상적 지위와 임금을 추구하며 자녀를 과보

호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여성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 부모의 직업의식을 변화시

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로 간주

되지만 대학생 자녀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영향을 크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의 

직업에 관심을 갖고 교육하며 안내하는 도움자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부모의 이

러한 역할 수행을 돕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

재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아나 아동기 자녀

를 둔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의사소통이나 입시에 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 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의식 등 인적 자원을 관리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

학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정 지방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세대의 특성과 문제를 

탐색하고자 실시되어 연구의 틀에 정교성이 부족하

다. 이를 개선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직업적응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직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후

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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